
THE TOWN NEWS 25June 22, 2020   Vol. 1321국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폐쇄  연장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육로 

국경 폐쇄를 최소 7월 21일까지로 연장하

기로 했다.

17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

도 캐나다 총리는 전날“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에 대한 현 조치를 7월21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데 다시 한번 합의했다.”고 말

했다.

멕시코 외교부도 트위터에“멕시코와 미

국이 국경에서의 비필수적인 육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며“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검토한 결과”라

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해당 국경에서 여행, 여

가 목적의 이동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의료 

전문가, 항공사 승무원, 트럭 운전사 등 필

수적 요원의 국경 이동은 허용된다.

북미 3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21일부터 국경을 닫고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 조치를 

이미 두 차례 연장했다. 3국은 30일 뒤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8천

900㎞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3천

140㎞ 길이의 미국-멕시코 국경은 전 세

계에서 이동이 가장 많은 국경으로 꼽힌다.

중국-인도군, 국경서 유혈 충돌

중국과 인도군이 국경지역에서 

유혈 충돌해 40여년 만에 사망자

가 발생했다. 세계 1, 2위 인구 대국

이자 핵 보유국인 양국의 추가 군

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

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한겨레’에 따르면 쇠몽둥

이와 돌멩이로 무장한 양국군은 

지난 15일 저녁 무렵 히말라야산

맥 자락 라다크 지역의 갈완계곡

에서 충돌했다. 양국군은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국경지역을 순찰할 때 무기를 휴대하지 않

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지난 15일 해질 무렵 해당 지역을 

순찰하던 인도 병력이 중국군과 마주치면서 싸움이 시

작됐다.”며“싸움 도중 인도군 지휘관이 중국군에 떠밀려 

협곡으로 추락했고, 이후 양쪽의 지원군까지 투입돼 600

여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하게 싸웠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군 20명이 숨지

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인도군 당국은 밝혔다. 인도 쪽에

선“이번 충돌로 중국 쪽에서도 43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쪽도 양국군이“국경

지대에서 폭력을 동반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고 확인했지만, 구

체적인 사상자 규모 등은 공개하

지 않았다. BBC 방송은“양국이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벌여 

사망자가 난 것은 지난 1975년 이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난 1962년 국경 분쟁으로 한 달여 전쟁까지 치렀음에

도 양국은 국경선을 획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3,488km에 이르는 광대한 국경지역에서 자국군이 실질

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실질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여기고 순찰을 해오고 있다. 

이탈리아, ‘관광산업 활성화’ 보조금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이탈리아가 올여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휴가비를 지원한다.

18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연 소득이 

4만 유로(약 4만 5천 달러) 미만인 가구에 최대 500유로

의‘여름휴가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는 150유로, 2인은 300유로, 3인 

이상은 500유로로 차등화돼 있다.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가구는 이탈리아 내 숙박지 등에서 80%를 사용할 수 있

으며, 나머지 20%는 세금 혜택이다. 사용 기간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구는 소득 조건이 충족돼도 지원

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직

면한 자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

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올여름에만 32억 유로가량의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일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국경 이동

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국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 유혈 충돌 후 경계를 강화한 인도군 모습. 

사진=financial times


